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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원히끝나지않을것처럼길고, 혹한의날씨처럼혹

독한 자기 단련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평창올림픽 무대

에 서게 된 불자 선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격

려의마음을전합니다.

스포츠 선수와 수행자는 다르지 않습니다. 하나입니

다. 우리수행자들은깨달음의산에오르기위해세상의

온갖 유혹을 이겨내고 끝없는 자산과의 싸움을 멈추지

않습니다. 우리 불자 선수 여러분 또한 수면과 음식 그

리고 즐기고자하는 모든 유혹을 극복하고 올림픽 무대

에 서게 되셨을 겁니다. 깨달음에 한 발 다가설 때 오는

수행자의 희열과 결승선을 통과하고 성취하는 선수들

의 희열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. 이러한 과정과 결

과를보면수행자와스포츠선수의마음이어찌둘일수

있을까요(不二).

불자 선수 여러분! 여러분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

보고 싶습니다.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 스님들과

불자, 더나아가국민모두에게짜릿함과기쁨을전해주

실선수들에게축원의기운을보내드립니다.

우리 스님들은 법당에서 축원하는 기도의 마음으로

보탬이되고자합니다. 힘들고불안할때부처님가르침

을 생각하면서 안정을 찾고, 긴장을 이겨내고, 좋은 결

과를이루시길바랍니다. 또한너무지나친경쟁과결과

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. 이미 여러분은 올림

픽 축제의 장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승리자이고 수행자

입니다. 마음껏즐기시고주인공이되길바랍니다.

우리 스님과 불자들은 여러분의 몸짓과 용기를 환희

로 응원할 것입니다. 여러분의 그 모습에 담긴 노력과

인욕을알고있기에더할나위없이자랑스럽습니다.

인고의시간이겨낸그대들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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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이있고 이끌어가는 스승이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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